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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류의 책은 백해무익의 악서(惡書)라고 비판하는 글로서 출판엽 

자의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讀書新聞〉은 각 단체의 통계 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당시의 독서 경향을 쉽게 파악하게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든 

조사들을 보면 주로 상대 평가로 우리의 독서 실태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2) 독서 운동과 그 실태 

『讀書新聞』의 <讀書저널>면은 도서관 소식이나 독서와 관계된 제반 

활동의 소식들을 알려주는 지면으로， 주로 독서계의 활동틀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표 10>은 독서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한 것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 

〈표 10) 讀書저널의 주요 기사 

쩨목 발간일 내용 

國立圖뽑館에 
1m년 11웰 8일 

良뽑 소개 짧땀의 生活化 추진， 셋料影印 즈!엽 활발 
r讀뽑해談혈」 廳잃문제 세미낸 이동 圖뭘 소개 

圖홈 10만권 확충계획 1m년 11월 8일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도서 현황과 도서 확충 계획 

휩월뿔題進대회 1m년 11쩔 8일 
21일부터 서울시민회관에서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친대 
회열릴예정 

學校圖힘 구입도 r책바 
1m년 11월 15일 

出協， 각급 학교의 도서구입비로 대체 할용될 수 있도 
꿈표」 록 문교밖11 건의， 책바꿈표 서울 19개렵店서 뺨” 

‘民族文f밟近會j에서 古典國끊의 장7μ}엽계획을 

김I典國짧기틀마련 1m년 11월 22일 확장， 꺼년도부터 시작되는 1차 5개년 계획으로 중요 
고전 2백선 가운데에 8종 l백 ~집을 펴낸다 

建國資料수죄에 全JJ 1m년 11월 22일 -국렵도서판에서 해방 이후 건국자료 수집에 노력 

海外旅行者엔 행l딩 IWJ -정부 간행물 센터서 판매 
정부간행물 센터에서 국내 보급망을 대폭 확;행뼈 

政府간행문 쁨及網확장 1m년 11월 2l일 각 도청 소재지와서울 시내 8개 종합 대혁에 국내 보 
급망을 대폭 확장할 계획， 정기간행물 이외에도 평균 
5백여 종의 각종 서적을 염7]:로 꽁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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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書聯盟융f힘훌大會 19KJ년 11월 2J일 대통령싶써l 강진 

圖書輸入정책 是正건의 
19KJ년 12월 6일 低級도서， 入門書 등 많아 

키로 

出版金庫에國庫보조 19KJ년 12월 6열 문공위서 출판 보조 1천 3백만원 보조 

不良兒童도서추$딴동 19KJ년 12월 6얼 불량 。F동도서 추벙안 ‘토론의 모임’에서 합의 

‘韓國圖書館協會’회장 姜
19KJ년 12월 6일 

안이한 서적 판매 방법 고쳐얘 도서관이 잘 돼야 학 
周鎭 문 발전한다 시급한 고문헌 정리 

유네스코는 도서개발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전 

圖書의 개발과流通 1때년 12월 6일 
상황을 계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 문제점으로 

도서공급의 격차를 줄이기， 도서개발 기구의 펼요성， 
자금조달의 원활， 도서 공급 기구의 확립이 필요 

市民讀書오동본부 발족 19KJ년 12월 13일 
문화계의 저명인시들의 발기로 ‘시민독서운동본부’가 

부산에서 발족 

70년 出版物 2천 5백종 19KJ년 12윌3)일 흐l술 참고서 으뜸 6백 45종 잭년보다 2백 tfI종 많아 

國民讀書운동계획필요 19KJ년 12월 3)일 마을문고 세미나에서 국민독서운동 건의 

圖뜯블出版輸出入어l도 遊댐 19KJ년 12윌 'lJ엘 수입 2백만 탈러， 수출의 14배나 

國立中央圖書館 南山에 
1971년 1월 3일 7천평 건물산축예정 종합학술센터로쇄신 

移轉키로 

圖書공급기구 一元化움 
1971년 1윌 17일 도서공급 일원화를 위한 ‘韓國圖書 供給公社’ 추진 

x←11。rj1 

그 한 예로 <國立圖書館에 「讀書相談室J >(1970년 11년 8일)에서는 

국립도서관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국립도서관은 2층에 독 

서상담설을 마련하여 시민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1970년 9월 하순 

에 문을 연 이 상담실은 독서지도 담당관을 두고 ‘독서의 생활화’와 ‘도서 

관 이용의 보펀화’를 위해 @ 양서(良書)의 선정 소개，(2) 독서방법 지도1 

@ 독서서(讀書書)를 육성，@ 독서실태 조사 등의 일을 하고 있음을 확 

인할수 있다39) 

또한 <아파트 文庫 만든 후론 이웃 씨움 없어졌어요>(1970년 11월 8 

일)라는 기사는 일종의 ‘아파트문고’에 관한 기사로서 다시 정부 차원의 

39) <國立圖書館에 「讀書相談室J > (197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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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운동을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마을에 ‘마을 文庫’가 생기더니 반갑게도 이번엔 아파트에 

‘아파트文庫’가 생긴다. c .. ..l 소장도서라고 해야 월간 여성 
잡지， 문학전집 수필집 같은 교양서적류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위인전 등 모두 해서 2백여 권 정도로 웬만한 사는 집 

의 개인도서 규모만도 채 못한 文庫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응봉아파트의 6백 주부들은 메말라가는 정서와 심지를 추기 

고 여가의 무료한 하품을 모르는 채 진정한 生活의 의미를 

찾고었다 그림 15 
《잭닙|꿈표〉 

마율문끄셜1:1훈포도 

~ 

ζ7렇 
그림 16 <{마을문고〉 전국 설치 분포도(1969년되 

이어지는 기사에서도 매일 

매일 변화없이 반복되는 기 

계적인 생활과 가족 중심의 

폐쇄된 생활에서 오는 타성 

과 안일， 권태 등을 극복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윤택한 

정신세계를 갖는 생활인이 

되기 위해 주부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책과 벗한다는 

내용을싣고 있다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아파트文庫’는 ‘이름만 바뀐 

‘마을文庫’로서， 1951년 엄대 

섭에 의해 시작된 독서운동 

이다. 주로 농어촌 도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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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으로 전개되어 국민들의 독서 생활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했다. 마을 

문교 직장문고 군인문고 교양문고1 청소년문고 아파트문고 등의 설치로 

전국에 확대되기도 했다. ‘마을문고’는 1970년대에는 35，뼈여의 문고가 설 

치되고， 1975년도에는 새마을 운동의 단위 사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때) 

<곳곳에서 책읽기>(1970년 11월 15일)에서는 “讀書歸進大會”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 시도별 예선에서는 총 1천 8백 $개 팀이 참가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미리 지정된 6종의 도서 중 4종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하고 

또 객관식 출제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출제 및 평가는 김동리 외 5 

명이며， 대통령기를 비롯， 대통령， 국무총리， 문공부 장관 등의 상패와 메 

달， 그리고 부상이 주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이 대회는 특히 ‘독서 

풍토의 개발을 위한 국가적 관심이 깃들여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41) 

<市民讀書운동본부 발족>(1970년 12월 13일)에서도 문화계의 저명인 

사들의 발기로 ‘시민독서운동본부’가 부산에서 발족됐다는 소식이 보도되 

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간상설， 사회윤리의 타락을 직시하고 

참된 독서를 기하자는 데 뭇을 모으고， 우량도서 추천， 독서경진대회 등 

적극적인 사업으로 독서의 생활화를 추구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별 클럽 

조직을 통해 독서지도를 체계화하'jl자 했던 단체라 평하고 있다. 

<國民讀書 운동계획 필요>(1970년 12월 a)일)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 

한 도서관 및 마을문고 지도자 세미나가 중앙교육행정연수원에서 열렸다 

고 전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마을문고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3분 

과에 걸쳐 국민독서운동과 도서관의 역할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세미나 

결과 다음과 같은 건의가 채택되었다 

40) ‘새마을 문고’는 대통령기 전국 독서경진대회， 새마을 독서대학， 도서교환전 등등으 
로 국민 독서운동을 전개했다(김효정 외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저Il~ ， 한국도서관협 

회， 1937, 24쪽) 
41) <곳곳에서 책읽기 >(197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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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공공도서관을 증설할 것 @ 도서구입비의 대폭증액 @ 전문직이 배 

치되어 있지 않은 39개의 공공도서관에 시급히 전문직을 배치할 것 @ 현 

정원 이외에 1교에 1명 정도1 그 지역 출신 교원을 선발하여 지역사회개발 

을 전담토록 할 것 @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 

어촌독서운동추진을 위한 전문적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42) 

논단 <睡物로 良書보내기>(1970년 12월 'lJ일)는 문학평론가인 백철 

(白鐵)의 글룩 독서운동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문학운동자체가 국민적인 독서운동과 직접적 인연을 갖 

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독자 대중을 예상하지 않고 문학운동의 의미를 생 

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c...l 요컨대 문학이나 예술이나 학문을 하는 데는 
그 배경의 역사적 성질로 봐서 적시와 부적시의 두 개의 환경이 있다고 보 

이。t한다. 첫째는 그 사회현실이 신흥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문 

학과 학문이 될 수 있는 시기이며 또 하나는 그런 생생한 분위기를 결한 

쇠퇴 빈곤의 환경이다. 둘째 경우는 결국 의식적으로 운동을 일으켜서 신 

흥적인 사회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 그런데 이런 사 

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운동으로서 구체적인 방법은 범국민 범사회적인 독 

서운동을 일으키는 일 이상으로 적당한 것이 없다업) 

필자는 인용문과 같이 문뺀나 예술 학문이 발달동}는 데는 국민의 독 

서력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우 

리의 경우， 독서운동은 의식적으로 일으키는 과제이기 때문에 효과적으 

로 전개하는 데는 일전한 조직적인 기관 가령 ‘국민독서 운동 추진회’ 같 

은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단체를 통해 강연， 전시회 등 조직적 

42) <國民讀書 운동계획 필요>(1970， 12, 20) 
43) <睡物로 良書보내기> (1970, 12. '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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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동으로 계몽 선전의 사업이 앞서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문교 문공부 등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시기상 

이 글이 쓰여진 때는 연말인데， 국민 독서 운동의 계기를 마련효}는 한 방 

법으로 ‘양서 선물 보내기’를 펼치자고 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사설 <圖書의 개발과 流通>(1970년 12월 6일)이라는 사절 

에서는 유네스코는 도서개발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전 상황을 계 

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음을 알려준다. 우리나라의 독서인구는 외국에 

비해 저조한데， 도서공급의 격차를 줄이기， 도서개발 기구의 필요성， 자금 

조달의 원활， 도서 공급 기구의 확립의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 신문 

에서는 각 지역의 독서회 발족의 소식을 알리는 기사도 흔하게 볼 수 있 

다. 주로 <讀書저널>면에서 다루고 있는 독서운동의 기사들은 당대 독 

서 확산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움직임이 어떠했느냐를 구체적으로 드 

러내 주어 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3. 맺음말 

지금까지 〈讀書新聞〉을 고찰하였다. 신문의 전체적인 기사를 토대로 

하여 첫 번째로 《讀書新聞〉의 국어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읽을 것인가라는 독서 대상의 문제를 고찰했으며， 세 

번째로 ‘어떻게 원을 것인가라는 독서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기사 

를 통해 드러난 깨년대 초의 독서 현황과 독서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첫째와 관련하여 보면 이 신문은 독서교육 관련 기사들을 통 

해 읽기교육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한글전용’과 ‘한자병용’의 문제와 국어 

순회론， 쓰기교육(작문법) 등에 대한 다OJ한 기사로 국어교육적 가치를 

지니고있다 



54 국어교육연구 제15집 

둘째， 읽기 대상의 면에서 볼 때，<t:讀書新聞〉의 읽을거리를 보면 문 

학， 역샤 철학; 미술， 음악 연극 과학 등에 걸쳐 교양을 쌓게 하는 다양 

한 분야의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1차적으로 신문의 

읽을거리이기도 하지만， 읽기 대^J에 대한 잠재적인 선택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읽을 것인 

가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개의 논의는 읽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을 지적해 주기보다 일반론을 펼친 경우이다. 

셋째，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독서방법론은 대표적으로 <讀書指導>란 

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독서 지도 방법론들은 주로 (1) 도서관 이용의 지 

도 (2) 학급 문고 운영 (3) 독서회의 조직과 운영 (4) 펼독 도서 선정 (5) 

특별활동을 통한 지도 (6) 속독지도 등이다. 일반적인 독서 지도 방법이지 

만 그럼에도 독서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연속하여 게재함으로써 

독서지도를 하고 있음은 의의가 크다. 또한 이 신문이 겨냥한 독자층 중 

의 하나가 교사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교육적 효과는 보다 컸으리라 

여겨진다. 

넷째， 독서 현황과 독서 운동의 측면에서 보면，<t:讀書新聞〉은 주로 

통계를 이용하여 국내의 독서 실태를 보도하고 있다. 각 단체의 통계 조 

사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당시의 독서 경향을 쉽게 파악하게 해 준다. 주 

로 「讀書저널」변에서 다루고 있는 독서훈동의 기사들은 당대 독서 확산 

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움직임이 어떠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 

어 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주제어]<t:독서신문:;}>， 독서 대상， 독서 방법， 독서교육， 독서 활동의 조건 

* 본 논문은 Lmi. 5. 3'J. 투고되었으며， 6. 11. 심사가 시작되어， 6.17. 섬사가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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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讀書新聞》

-on the Perspectiv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Yeun, Keum Sun 

This paper is pt1fJ:Xlsed for investigating the newspaper, pubIished in '70 and 

CallE었 〈讀書新聞~. First of 떠1， we have discussed the pedagogical value of 

〈讀書新聞~ regarding onto Kon얹n 뎌때lage 많ucation. After thoroughly 

e없mining ~讀書新聞~， we could have got conteITJIX>rary ideas about ‘빼mt to 

뼈d’， and 'how to read’. Lastly, we have ex떠미ned soci머 conditions and 

a1:mJsphere around ‘1많빼115’， such as reading practiæs and rmverrents in ’70. 

꺼1e 띠nts from these thoro뺑1 examinatiα1 are as follows : Firstly, ~讀書新聞》

was a very lITJIX>때nt and poWI따띠 means for spreading the idea ‘뻐nge버 αψ 

against the idea ‘Chinese Letter•Orù y’ armng Imple in those dayS. That is to say, 

it really has 뼈ag맹ical v머ue m 뼈111s of Kor얹n 뎌聊JageE닙ucation. Secon에y， 

《讀書新聞~ had various re때ing rnateri머s in it and gave sorrε suggestions 

about what to r，없d onto readers, then we 떠n get SOlæ id않s which kinds of books 

or re때lng rna뼈als Imple read and wanted to read at those tiræs. Also, ~讀書

新聞~ gave soræ guideIines on the issue about how to read from its column 

called ‘讀書指導’. Those guideIines are 떠so 떠ucationa11y 뾰떼i때ful to us. Lastly, 

《讀書新聞~ gave us various res얹rch data such as public survey about r많ding 

issue, so tlmt we can get soræ ræaningfu] inforrnation such as reading practiæs 

and reading rmvements and so on at those tir많s. 

[Key Wordl ~讀書新聞~， Korean Language 뻐ucation， n않ding 어ucatJoπ ‘때mt 

to ru:없’(ru:뼈ngo비ect)， 'how to r뼈’(m때ngræ따깅)， reé뼈ngpra며$ 


